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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재헌 해수부 차관, 해상풍력-수산업 간 
상생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

- 「해상풍력법」 시행 이후 수산업계 현장 애로 사항 청취 및 협력 방안 논의

 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일(금)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따른 

수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  이번 간담회는 수협중앙회장 및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권역별 위원장 등이 

참석한 가운데,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수산업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

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특히, 지난 3월 26일 「해상풍력 

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어업인 이익 공유 

모델과 어선 안전 운항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. 

 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 

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.”라며, “보급 확대 과정에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

면밀히 분석하여,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현장 소통을 

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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